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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례(18) 인더스티리아(industria)

- 고객의 가슴속에 들어가 문제해결, 세계 98개국의 생산현장에서 활약 -  

ㅇ 동사는 밸브 등 금속가공의 하청사업을 비롯하여, 하청스타일로 자사제품을 브랜

딩하고 있는 업체로서, 제로에서 제품을 개발, 판매하기보다는, 고객의 가슴속에 

들어가 어려운 점을 듣고 이를 상품화하는 스타일로 일관하고 있음

ㅇ 동사는 정밀가공, 연삭가공, 용접의 자사기술을 100% 활용하고, 그래도 부족한 기

술은 타사 및 타기관과의 협업⸱제휴 확대를 통해서 대응하고 있음

ㅇ “하청, 마을 공장의 이미지를 좋게 하는 것이 자신의 라이프워크. 어떤 AI(인공지

능)이나 IT가 진보하더라도 모노즈쿠리는 없어지지 않는다”고 강력히 주장하는 

인더스트리아(industria)의 다카하시 가즈아키(高橋 一彰)사장

 - 밸브 등 금속가공의 하청에서 사업을 시작하여 근년에는 자사의 브랜드 제품도 수익

의 기둥이 되고 있으나, ‘하청 탈피’라고 하기 보다는 하청스타일로 자사제품을 

브랜딩한다고 강조하고 있음

� 도면이 없어도 만들 수 있는 마음가짐

ㅇ 동사는 제로에서 제품을 개발, 판매하는 것은 아니고, 고객의 가슴속에 들어가 애로사

항을 듣고 이를 상품화하는 스타일로 일관하고 있음

ㅇ 이것이야말로 하청의 강점이며, 그 일환으로 탄생한 것이 공장폐액용 필터인 필스터임

 - 세로로 원통형의 본체 내부에서 폐액을 원심분리기로 쓰레기를 바닥에 침전시켜 제

거함. 쓰레기를 거르는 막이나 거름종이, 망 등이 없어, 이것들을 교환하는 수고를 

줄여, 폐기물도 나오지 않음. 운전비용도 대폭 삭감할 수 있음

 - 제조를 하청 받고 있던 밸브가 가끔 폐액처리장치에 사용되었던 것이 계기가 되어, 

필터 교환이 필요 없는 장치가 없는가 하고 상담을 받은 것이 그 시작임

� 협업의 확대

ㅇ 정밀가공, 연삭가공, 용접의 자사기술을 100% 활용. 그래도 부족한 기술은 적극 외

부의 힘을 빌리고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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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- 히로시마대학과의 공동연구로 폐액의 유체제어나 노즐형상 등을 시뮬레이션하거나 

수도권산업활성화협회(TAMA협회)에서 타사와 협력한다든지, 많은 사람들과 단체, 

대학, 기업 등의 문을 두드려, 협업을 확대해왔음 

 - 최종적으로는 약 30개 기관과 제휴하기에 이름

ㅇ 상품화는 2003년. 영업에서도 모두 고객의 현장에 나가 실제로 테스트를 무상으로 

하고 나서 판매함. 시뮬레이션에 의존하지 않는 하청스타일에 철저함

 - 쓰레기 제거능력도 당초는 30마이크로미터의 사이즈까지밖에 분리할 수 없었으나, 

개량을 거듭하여 지금은 1마이크로미터까지 제거할 수 있게 됨

ㅇ 현재 자동차와 건설기계, 공작기계, 배수플랜트 등 여러 세정공정에서 사용되고 있

으며, 그 누계는 세계 98개국에서 12만개에 이름

 - 특히 자동차의 차체 도장 전 세정공정에서는 70%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음

� 「올 블랙스(All Blacks)」에 맞추어

ㅇ 앞으로 제품개발도 현장에 들어가, 몇 번이고 시행착오를 해서, 하청⸱ 마을공장의 스

타일을 관철해 나갈 방침임

ㅇ 한편 기업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브랜딩 분야에서는 뉴질랜드 럭비팀 「올 블랙

스」와 인연을 맺어 공장외관이나 작업복을 검정색 일색으로 통일 

 - 럭비계에서 세계 정상이라고 칭해지는 그 강인한 육체와 플레이 스타일을 기업에 

심는다는 것임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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